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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질량지수와 다이어트 인식 및 다이어트 행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65명으로 자료수집
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을 하였다. 전체 다이어트 인식은 3.44점이었고 
요인별로는 ‘실행’이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 및 교육’이 3.58점, ‘필요성’은 
3.32점, ‘자가인식’은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이어트 횟수는 ‘3회 미만’이 65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은 ‘음식조절’이 65명(43.0%), ‘운동’이 62명(41.1%) 순이었다. 일주일간 운동시간은 
3시간 미만이 99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않는다’가 32명(21.2%)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다이어트로 인한 피해경험은 22명(14.6%)이 있다고 응답했고, 종류로는 위장병, 생리불순, 탈모 등이었
다. BMI에 따른 다이어트 인식 전체 점수는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p<.001). 하부 요인별로 보면 다이어트 ‘실행’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p<.05), 다이어트 ‘정보 및 교육’은 과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상체중군, 저
체중군 순이었다(p<.001). 다이어트 ‘필요성’과 ‘자가인식’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
가 낮게 나타났다(p<.001). 다이어트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은 다이어트 횟수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
었다(p<.001).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올바른 다이어트 인식 형성과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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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BMI, diet perception and diet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165 students from October 29 to 
November 9,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t-test, ANOVA, cross analysis with SPSS 
21.0. Total diet perception was 3.44 points, highest sub category was ‘practice’ with 4.00 points, 
followed by ‘information and education’ with 3.58 points, ‘necessity’ with 3.32 points and lowest 
category was ‘self-recognition’ with 2.84. 65 students(43.0%) were ‘less than three times’ in 
‘Number of diets’ and diet methods was 65(43.0%) for ‘food control’ and 62(41.1%) for ‘exercise’. 
During in a week, 98 students(84.9%) exercised within three hours, followed by 33(21.9%) who 
did not exercised at all. 22 students(14.6%) said they experienced damage from dieting, while the 
types included gastrointestinal disease, menstrual irregularity and hair loss. The total score of diet 
perception according to BMI was lower in the underweight group than in the normal and 
overweight groups(p<.001). In diet 'practice' category, low weight group scored lower tha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groups(p<.05). In 'information and education' category, overweight group 
scored the highest, followed by normal and underweight groups(p<.001). In diet 'necessity' and 
'self-recognition' categories, low weight group scored lower tha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groups(p<.001). Diet behavior by diet perception was different in number and method of 
diet(p<.001). Based on the results, it is thought that attention and education are needed to form a 
proper diet perception and maintain healthy living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Body Mass Index, Perception of Diet, Dietary Behavior, Diet damage, Female 
University Student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산업화와 좌식생활로 인한 변화는 사람
들의 신체활동을 크게 줄이는 반면, 서구화된 식
단과 고열량 음식 및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
만이 대두되고 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비만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
로 18세 이상인 과체중은 19억 명, 이중 비만은 
6억 5천만 명 이며, 비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 보고하였다[1]. 비만은 외형변화 뿐만 
아니라 대사 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및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사망
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2].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의 조사에서 만 19세 이
상 성인 중 체질량지수 25이상의 비만 유병률이 
34.6%로 보고되었다[3].
  반면,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을 지
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도 문
제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날씬하고 매
력적인 연예인들의 모습이 학습되고, ‘날씬한 것
이 매력적이다’라는 가치가 자리잡은 사회적 분위

기로 인해 무분별한 다이어트가 문제가 되고 있
으며, 여대생의 경우 건강보다 아름다운 체형에 
더 가치를 두어, 표준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무모한 체중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밖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스스
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5]. 자유
로워진 생활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 결식, 부적당
한 간식, 인스턴스 식품 등으로 인하여 영양과잉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6][7].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장래에 임신, 출산
을 경험하게 될 예비자로서 모성건강의 관점에서
도 매우 중요한데 부적절한 식습관과 과도한 체
중감량은 생식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 정서
장애 등으로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그러나 적절한 체중감량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점이 있다. 다이어트를 위한 지속
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 및 신
체기능을 유지 혹은 회복 시켜줄 수 있고, 신체
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9]. 따라서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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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영양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체중조절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BMI와 다이어
트 인식, 다이어트 행동 실태를 파악하여 바람직
한 다이어트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다이어트 인식, 체
질량 지수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이어트 행동
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고, 구체
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다이어트 인식, 체질량 지수, 다이
어트 행동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다이어트 인식
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다이어트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질량지수와 다이어트 인
식 및 다이어트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 165명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 까지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익명성, 참여 
거부, 참여 중단 가능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
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
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Quetelet’s Index로 체중(kg)/신장(m2)으로 구한
다. 이에 따라 비만도를 판정하여 건강상태의 척
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BMI에 따른 비만 평가기
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BMI 18.5 미만은 저체
중, 18.5에서 24.9는 정상, 25.0에서 29.9는 과체
중, 30 이상은 위험체중, 30.0에서 34.9는 1단계 
비만, 35.0에서 39.9는 2단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8.5 미만은 저체
중, 18.5에서 22.9는 정상, 23 이상은 과체중, 23
에서 24.9는 위험체중, 25에서 29.9는 1단계 비
만, 30 이상은 2단계 비만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18.5 미만을 저체중, 18.5에서 
22.9까지를 정상체중, 23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
류하였다.

  2.4.2. 다이어트 인식
  다이어트 인식 도구는 최은옥 외(1999)와 최재
규 외(2004)의 연구 도구를 이미희(200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다이어트에 
관해 ‘실행’ 4문항, ‘정보 및 교육’ 3문항, ‘필요
성’ 2문항, ‘자가인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 
12문항 기준 총 60점에 대해 모든 문항에 ‘보통
이다(3점)’로 응답한 점수(36점)를 ‘중’ 기준으로 
4∼35점을 다이어트 인식 ‘하’, 36∼47점을 ‘중’, 
48점 이상을 ‘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미희의 연구
에서 Chronbach’s α=.71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82이었다. 
 
  2.4.3. 다이어트 행동
  다이어트 행동에 관한 문항은 다이어트 경험유
무, 다이어트 경험횟수,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기간, 실패이유, 희망정보항목,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시간, 다이어트관련 정보 수집 방법, 다이어
트 피해경험으로 구성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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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다이어트인식, 다이어트 행동은 실
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체질량 지수에 따른 다이
어트 인식은 t-test와 ANOVA로, 다이어트 인식
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은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학년 50명(30.3%), 2학년 43
명(26.1%), 3학년 35명(21.2%), 4학년 37명
(22.4%)이었다. 음주는 ‘마시지 않는다’가 34명
(20.6%), 수면시간은 6∼8시간이 137명(83.0%)
이었고, 식사시간은 10∼15분미만이 70명
(42.4%), 15∼20분미만이 51명(30.9%), 5∼10분
미만이 29명(17.6%) 순이었다. 식사습관은 ‘불규
칙’이 116명(70.3%), ‘폭식’이 12명(7.3%)이었다. 
아침식사는 ‘안먹는다’가 63명(38.2%)로 가장 많
았고, ‘6∼7회’는 19명(11.5%)에 불과했다. 인스
턴트 섭취는 ‘3∼5회’가 9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는 ‘1∼2회’가 106
명(64.3%), ‘3∼5회’도 48명(29.1%)이나 되었다. 
외식은 ‘2회 이하’가 113명(68.5%), ‘3회 이상’이 
52명(31.5%)이었다. 야식섭취는 ‘1∼2회’가 96명
(57.6%), ‘3∼5회’가 36명(21.8%) 순이었다. 
BMI는 정상군이 100명(60.6%), 과체중군은 37
명(22.4%), 저체중군이 28명(17.0%) 순이었다
(Table 1). 

3.2. 다이어트 인식

  연구 대상자의 다이어트 인식은 Table 2와 같
다. 전체 다이어트 인식은 3.44점이었고 요인별로
는 ‘실행’이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 및 교육’이 3.58점, ‘필요성’은 
3.32점, ‘자가인식’은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Table 2).

3.3. 다이어트 행동

  본 연구 대상자의 다이어트 행동은 Table 3과 
같다.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은 ‘있다’가 151명
(91.5%)이었고, 다이어트 횟수는 ‘3회 미만’이 65
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은 ‘음식조절’
이 65명(43.0%), ‘운동’이 62명(41.1%) 순이었다. 
다이어트 기간은 ‘3∼4주’가 65명(43.0%)으로 가
장 많았고 2주 이내가 39명(25.8%), ‘5∼8주’가 

30명(19.9%) 순이었다. 다이어트 실패 이유로는 
‘음식유혹’이 62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의
지부족’이 47명(31.1%), ‘게으름’이 28명(18.5%) 
순이었다. 다이어트에 관해 알고 싶은 항목으로는 
‘부위별 다이어트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일
주일간 운동시간은 3시간 미만이 99명(65.6%)으
로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않는다’가 32명
(21.2%)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이 111명(73.5%)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이어트로 인한 피해경험은 22명(14.6%)이 
있다고 응답했고, 종류로는 위장병, 생리불순, 탈
모 등이었다(Table 3).

3.4. BMI에 따른 다이어트 인식

  연구대상자의 BMI에 따른 다이어트 인식은 
Table 4와 같다. 다이어트 인식 전체 점수는 저
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하부 요인별로 보면 다이어트 ‘실행’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
게 나타났고, 다이어트 ‘정보 및 교육’은 과체중
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상체중군, 
저체중군 순이었다. 다이어트 ‘필요성’과  ‘자가인
식’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
가 낮게 나타났다(Table 4).

3.5. 다이어트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

  다이어트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은 Table 
5와 같다. 다이어트 시도 횟수는 다이어트 인식
이 상인 집단에서는 3∼9회가 가장 많았고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에서는 3회 미만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방법은 인식이 
상과 중인 집단에서는 음식조절이 가장 많았고 
하인 집단에서는 운동이 가장 많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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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Characteristics Category n(%) 

Grade

1st 50(30.3)
2nd 43(26.1)
3rd 35(21.2)
4th 37(22.4)

Age

(yrs, American age)

18~19 53(32.1)
20~21 72(43.7)
22~23 35(21.2)
24~27 5(3.0)
Mean(SD) 20.37(±1.52)

Drinking
Yes 131(79.4)
No 34(20.6)

Smoking
Yes 12(7.3)
No 153(92.7)

Sleeping hours

<6 22(13.3)
6~8 137(83.0)
8< 6(3.7)
Mean(SD) 6.66(±1.08)

Meal time

<5min 5(3.0)
5~10min 29(17.6)
10~15min 70(42.4)
15~20min 51(30.9)
>20min 10(6.1)

Meal Habit

Regularly 23(13.9)
Irregularly 116(70.3)
Binge eating 12(7.3)
Imbalanced diet 3(1.8)
with Watching TV 11(6.7)

Eating Breakfast
(per week)

None 63(38.2)
1~2 50(30.3)
3~5 33(20.0)
6~7 19(11.5)

Instant intake
(per week)

1~2 48(29.1)
3~5 96(58.2)
6~7 12(12.7)

Greasy food intake
(per week)

None 6(3.6)
1~2 106(64.3)
3~5 48(29.1)
6~7 5(3.0)

Eat out
(per week)

<2 113(68.5)
3< 52(31.5)

Late-night meal 
(per week)

None 26(15.8)
1~2 95(57.6)
3~5 36(21.8)
6~7 8(4.8)

BMI

Under weight(<18.5) 28(17.0)
Normal(18.5~22.9) 100(60.6)
Over weight(23≦) 37(22.4)
Mean(SD) 21.17(±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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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 Perception

Variables Mean SD
Practice 4.00 1.00

Information and Education 3.58 0.83
Necessity 3.32 0.95

Self-Recognition 2.84 0.67
Total 3.44 1.01

Table 3. Diet Behavior 

Characteristics Category n(%) 

Diet experience
Yes 151(91.5)

No 14(8.5)

Number of diets

<3 65(43.0)

3~9 55(36.4)

10≦ 31(20.6)

Method

Exercise 62(41.1)

Food control 65(43.0)

Fasting 24(15.9)

Period
(week)

≦2 39(25.8)

3~4 65(43.0)

5~8 30(19.9)

8< 17(11.3)

Reasons for diet failure

Lack of time 7(4.6)

Temptation of food 62(41.1)

Lack of will 47(31.1)

Method ignorance 4(2.7)

Laziness 28(18.5)

etc. 3(2.0)

Desired Item

Method of exercise 29(19.2)

Food control method 40(26.5)

Health care during a diet 16(10.6)

yo-yo effect prevention method 14(9.3)

Partial diet method 50(33.1)

etc. 2(1.3)

Exercise time
(hours/week)

None 32(21.2)

< 3 99(65.6)

3≦ 20(13.2)

Source of Information

Magazine 2(1.3)

Friends 29(19.2)

Internet 111(73.5)

TV 7(4.6)

etc. 2(1.3)

Diet damage
Yes 22(14.6)

No 12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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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Diet Perception by BMI

Variables
Practice F

(Scheffe)

Information 
and Education F

(Scheffe)

Necessity F
(Scheffe)

Self-
Recognition F

(Scheffe)

Total Diet 
Perception F

(Scheffe)

M±SD M±SD M±SD M±SD M±SD

BMI

Under weight
(<18.5)a 3.76±0.63

3.67*

a<b,c

3.04±0.69

21.74***

a<b<c

2.77±0.97

14.73***

a<b,c

2.44±0.62

14.23***

a<b,c

37.00±5.54

10.69***

a<b,c
Normal
(18.5~22.9)b 4.00±0.69 3.64±0.80 3.41±0.92 2.90±0.63 42.36±6.74

Over weight
(23≦)c 4.10±0.46 4.11±0.66 3.75±0.72 3.10±0.82 45.50±6.09

*p<.05, ***p<.001

Table 5. Differences of Diet Behavior by Diet Perception

Diet Behavior

Number of diets Method

N(%) N(%)

<3 3~9 10≦ total Exercise
Food

 control
Fasting total

Diet 
Perception

High
6

(18.7)
14

(43.8)
12

(37.5)
32

(100)
13

(40.6)
14

(43.8)
5

(15.6)
32

(100)

Middle
49

(48.5)
34

(33.7)
18

(17.8)
101

(100)
41

(41.0)
45

(45.0)
14

(14.0)
100

(100)

Low
10

(55.6)
7

(38.9)
1

(5.6)
18

(100)
8

(42.0)
6

(31.6)
5

(26.3)
19

(100)

χ2(df) 70.36*** 151
(100)

74.25*** 151
(100)

***p<.001

4. 논 의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다이어트 인식은 평균 
3.44점으로 200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0]에서의 3.43점과 유사하게 측정되었고, 요인
별로 비교해보면 ‘실행’이 가장 높았고, ‘자가인
식’이 가장 낮게 측정된 부분도 동일했다.
  다이어트 행동 중 다이어트 방법에서는 음식조
절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8], 
고등학생 대상 연구[11],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식
사량을 줄임’, ‘끼니를 거름’, ‘단식’ 등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한 연구[2]에서 여학생은 주로 ‘식이
조절’이라고 응답한 부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다이어트 실패 이유로는 ‘음식유혹’과 ‘의지부
족’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실천의지 부족’이라고 답한 결과와 연관된다. 일
주일간 운동시간은 ‘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도 21.9%나 있었는데 이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중 성인의 유산소 및 근력운동 
실천율(유산소 신체활동 지침을 실천하고, 근력운
동을 주 2회 이상 실천하는 분율)이 해마다 줄어
들어 2016년에는 15.0%이고, 그 중 여성은 
10.8% 밖에 안 된다는 결과[13]와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퇴행
성 질환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비만, 고혈압, 당
뇨병, 혈중 지질대사 이상 등의 위험요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
는데[14] 운동 실천률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여성의 경우 운동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습득경
로는 인터넷이 73.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
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조사한 연구에
서 인터넷과 매스컴이 각각 3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던 결과와 비교된다[15][16].   
  다이어트로 인한 피해 종류로는 위장병,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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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 탈모 등을 들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다이어
트 부작용으로 빈혈, 탈모, 우울증[4], 현기증
[17], 의욕상실[12]등을 보고했다. 근래에 여성들 
사이의 신경성 식욕 부진증, 거식증, 충동성 폭식
장애 등의 식이장애 보고율이 증가하는 추세[18]
와 더불어 2016년 여고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경험을 조사한 연구[19]에서는 다이어트 부작용 
비율이 3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점, 남학
생보다 여학생에서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8] 등을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른 
다이어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접근도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BMI에 따른 다이어트 인식에서 ‘실행’요인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여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10]에서 과체중이상군의 점수가 가장 높
고, 정상체중군, 저체중군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보 및 교육’과 ‘필요성’, 
‘자가인식’은 과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상체중군, 저체중군 순이었는데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0]에서 ‘정보 및 교육’
은 저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필요성’, ‘자
가인식’은 과체중이상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결
과와 유사하다. 이는 저체중일수록 체중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성이 낮고, 과체중으로 갈수록 본
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연
구[20]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관
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BMI에 따른 체중조절 
관심도를 조사한 연구[21] [22]에서도 비만군일수
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중학생[23]과 
남·녀 고등학생[24], 대학생[15]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체중군으
로 갈수록 높아지는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을 건
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대학생 대상의 연
구에서 과체중군으로 갈수록 체중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25]와 여고생 대상 연구
[26]에서 과체중군의 부작용이 더 높다는 결과와 
더불어 비만 집단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관
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이어트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은 다이어
트 인식이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보
다 다이어트 시도 횟수가 많았는데 다이어트 인
식과 다이어트 행동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적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다
이어트 인식이 높게 나타난 과체중군의 경우, 체

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다이어트 기간이 짧았다는 
연구[16][27]들에 미루어보면 기간이 짧아진 대신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이어트 인식이 
하인 집단에서의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이 가장 
많은 반면 상과 중인 집단에서는 음식조절이 가
장 많았는데 이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10]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남여대학생의 운
동유무에 따른 체중조절 인식을 조사한 연구[28]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운동군’이 많았고, 가장 
효과적인 체중감량 방법으로 ‘운동’을 선택한 집
단도 ‘비운동군’보다 ‘운동군’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성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여대생들에게 건강하고 현
실적인 다이어트 목표설정과 더불어 바람직한 생
활습관 형성과 체중조절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질량지수, 다이어트 인
식과 다이어트 행동에 관해 파악하였다. 전체 다
이어트 인식은 3.44점이었고 요인별로는 ‘실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 및 교육’, 
‘필요성’, ‘자가인식’ 순이었다. 다이어트 횟수는 
‘3회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방법은 ‘음식조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운동’ 순이었다. 일주
일간 운동시간은 3시간 미만이 65.6%로 가장 많
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도 21.2%나 차지했다. 
다이어트로 인한 피해경험은 14.6%가 있다고 응
답했고, 종류로는 위장병, 생리불순, 탈모 등이었
다. BMI에 따른 다이어트 인식 전체 점수는 저
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았
고, 하부 요인별로는 다이어트 ‘실행’은 저체중군
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았고, 다
이어트 ‘정보 및 교육’은 과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상체중군, 저체중군 순이었
다. 다이어트 ‘필요성’과 ‘자가인식’은 저체중군이 
정상체중 및 과체중군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다이어트 인식에 따른 다이어트 행동은 다이어트 
횟수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실시되어 본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적절한 체중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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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올바른 건강관리 실천 방안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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